
보 도 설 명 자 료
(’16. 6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‘성공불융자 제도’ 1년도 안돼 부활… 왜?

(’16.6.30. 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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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기사제목 : ‘성공불융자 제도’ 1년도 안돼 부활… 왜?

□ 성공불융자 제도는 업체들의 사업 실패를 메우는 ‘눈먼 돈’으로 전락한
다는 단점이 있으며,

ㅇ 민간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과거의 실패를
되풀이할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우리부는 성공불융자 제도 재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예산 수립
일정에 따라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예산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

□ 성공불융자는 탐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는
효과가 있고, 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성공/실패 여부가 결정된 사업
기준으로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 재정적 효율성도 우수

ㅇ 또한, 6.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에서 향후 성공불
융자 사업 재개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 (044-203-5140)
김종연 사무관 (044-203-51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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